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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noted that even similar environmental conditions caused by the heat wave wer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so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extent of the damage.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of the symptoms of thermal diseases was analyzed. Method: The influence of construction 

workers was analyzed through questioning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measures 

of self-esteem, self-esteem, and personality that may be related to heat wave damage, depending on 

whether they have experienced symptoms of thermal diseases. Results: Logistic regression shows that 

responsibility affects positive (+) experience of symptoms of heat disease and self-esteem in groups 

negatively (-) experience of symptoms of heat illness.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basic data as 

the first study to analyze obsessive compulsive, self-respect and personality of construction workers 

who are vulnerable to heat waves to identify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victims of heat 

waves.

Keywords: Heat Wav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Construction Worker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폭염으로 인한 유사 환경 조건이라도 개인의 내적 특성에 따라 다른 대처를 하게 

되어 피해의 정도에 개인차가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에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온열질환 증상 경험의 영

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증상의 경험 유무에 따라 개인특성

의 설문과 폭염 피해에 연관성이 있을 강박신념, 자아 존중감, 성격에 대한 심리척도를 통해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책임감은 온열질환 증상의 경험에 정(+)의 영향, 집단

에서의 자아 존중감은 온열질환 증상의 경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

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폭염에 취약한 대상인 건설노동자를 대상

으로 강박신념, 자아 존중감, 성격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폭염, 온열질환, 심리적 특성, 건설노동자,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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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업혁명 이후 지구는 평균 기온 1℃ 상승되었으며, 파리기후협약의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서약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2100년에는 3.5℃가 상승될 것이라 한다(James, 2016).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2020년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팬

더믹 사태임에도 2주째 지속된 폭염으로 해변에 많은 인파가 몰려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폭증하는 결과

(Newsis, 2020)와, 미국 덴버에서는 40도가 육박하는 폭염이 하루사이 갑작스런 폭설로 바뀌는 이변을 나타내었으며

(News1news, 2020), 북극은 기온상승으로 러시아 시베리아의 마을이 섭씨 38도를 기록(Yonhapnews. 2020)하는 등의 이

례적인 소식을 쉽게 접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폭염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자연재난으로 분류

되고 있으나, 일부에선 그 피해가 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많이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Lee, 

2018; Lee, 2018). 또한 기상청과 환경부의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2017년 동안 기

온이 약 1.8℃ 상승하였고, 21세기 후번에는 폭염일수가 35.5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Ministry of Environment, 

2020). 2011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2012년 984명에

서 2019년 7,526명,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2년 15명에서 2018년 48명으로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이다(KDCPA, 

2019).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4차 보고서에 의해 폭염 관련 질

환은 기후요소에 직접 노출되어 건강에 영향을 받게 되는 급성질환으로 구분되었다. 폭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기온 상승은 장

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다. 이

를 방치 시에는 체온 상승으로 인한 저산소증, 장기부전 등의 형태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5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

인, 기저질환자,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열악한 자가 폭염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며(KDCPA, 2018), 50대 중심의 남성, 단순

노무 종사자가 더욱 취약하고 장소는 실외 작업장일 때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KDCPA, 2019)(Fig. 1).

Fig. 1. Report status of heat wave heat illness (disease management headquarters). 2018

폭염으로 인한 피해 연구는 첫째, 폭염피해와 관련하여 지역적 취약성(Kim, 2005; Kim et al., 2020 ; Seong et al., 2020; 

Kim et al., 2019), 둘째, 의료보건지표와 폭염에 해당하는 최고기온과 지속된 기간 등 온도와 관련된 변수에 해당하는 노출

도(Choi et al., 2015; Lee et al., 2018), 셋째, 연령 · 건강 · 소득과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는 민감도(Noh et al., 1996; Yoo, et 

al. 2017), 넷째, 의료기관의 수· 도시림 면적 · 무더위 쉼터의 수와 재정자립도 등을 변수로 하는 적응능력(Choi et al., 2018; 

Jung et al., 2020)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또한 사회학 · 상담학 등 분야에서도 취약계층을 조사하거나, 피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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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 (Post-Traumatic-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감소 및 심리적 지원, 정책연구 및 지원방향 모색을 위

하여 연구되고 있으나 폭염 피해에 있어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시스템을 운영하여 폭

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를 집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온열질환자의 건강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건강 변수로 

구성된 200문항의 설문지로 개인차를 포함한 연구를 실행하였다. 2019년 최종 연구결과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80문항의 설

문지로 11명(대조군 22명) 대상의 면접 조사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 거주환경에 대한 정보 · 사회적 연락망 · 사회적 지

지도 · 건강행동 · 폭염정보 인지도 · 증상 · 건강상태 · 근무환경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이 또한 개인 심리적 특성은 포

함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재난 피해자에 관한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나, 타 분야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을 연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심리적 취약성을 확인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시도되고 있다. 범죄피해에 따른 피해 

당사자 및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연구(Choi, 2019; Kim et al., 2017; Shin, 2018; Kang et al., 2006), 노인학대의 피해자의 위

험요인 연구(Lee et al., 2009, Jo, 2008), 집단따돌림과 심리적 특성 연구(Kang et al., 2002; Shin et al., 2013), 알콜 중독과 

심리적 특성의 연관성 연구(Kim et al., 2002; Shin, 2003), 자살 특성과 심리적 취약성 연구(Lee et al., 2004; Jeung, et al., 

2011) 결과를 보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표본추출방식이나 분석방식, 변수측정방식이 다양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으나, 특정 사건에 대하여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심리적 특성이 존재하며 이를 파악하여 피해를 대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폭염의 피해는 유사 환경 조건이라 하더라도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과 접근으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재난 피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적 취약성, 노출도 및 민감도에 관한 현상적 

연구와 함께 개인특성을 반영한 연구로 다양한 결과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폭염 위험에 처하여 온열

질환 증상을 경험한 건설노동자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건설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심리적 특성 조사 방법

조사 대상 및 절차

작업환경, 안전을 위한 장비 착용 및 안전보건 규칙이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 여건으로 인하여 건설현장의 실외노동자는 폭

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취약한 대상이다. 고용노동부(2017)의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온열질

환은 전체 산업 중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3개 지역 건설 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협조로 주로 실외에서 근무하는 건설노동자를 대상(세종 

130명, 서울 60명, 제주 50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설문을 완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대략 15분 정

도였다. 배포된 총 240부 중 220부가 수거되었고, 모든 질문에 동일한 응답을 한 참가자, 누락된 응답으로 척도를 완성하지 

않은 참가자의 3부를 제외하고 217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증상의 경험과 일반적 특성의 측정

건설노동자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증상의 경험과 일반적 특성의 측정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의 폭염에 의한 건강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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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심층조사 연구 설문지 중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 특성을 조사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폭염으로 인

한 온열질환 증상의 경험 유무, 경험 장소, 대처 행동, 나이, 성별 그리고 국적을 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열질환 증상 경험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예’를 선택한 참가자들을 온열질환 증상 경험 집단으로 분

류하였고, ‘아니오’를 선택한 참가자들을 대조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심리적 특성의 측정

온열질환의 원인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심리상담사 4인, 임상심리사 1인, 미술심리상담사 1인)

와 본 연구자(미술심리상담학 석사, 방재공학 재난관리 박사 과정)의 협의로 “반드시 00해야 한다고 믿는 인지적 믿음 – 비

합리적 신념”, “완벽주의”, “강박”, “오랜 습관”, “인내력”, “근심”, “책임감” 등의 요인을 도출하였고, 다양한 심리검사 중 하

위요인에 온열질환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척도를 선별하였다. 

강박 신념 질문지 축소판 (Obsessive Beliefs Questionnaire 12 ; OBQ-12)

강박 신념 질문지는 역기능적 인지적 신념이 강박 증상을 발생시키거나 유지하게 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강박장애와 밀접

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지적 도식들로 구성된 척도이다.

처음 OCCWG(1997)는 이러한 역기능적 신념들이 부정적 침투사고를 유발시켜 강박장애를 발생시킨다고 가정하고, 이

러한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인지적 이론을 바탕으로 강박 신념 질문지를 만들었으며, 2001년에 6개의 핵심 신념 (책임

감, 사고의 중요성, 사고의 통제, 위협의 과대평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완벽주의)을 선별해 이를 87문항(OBQ-87)

으로 수정하였다. 그 뒤 후속연구에서 신념 요인 간의 중첩된 내용과 상관이 높고, 요인구조의 불안정을 보완한 강박 신념질

문지 44문항(OBQ-44)으로 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이 긴 설문에 대하여 거부적일수도 있어, 설문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강박장애의 

특징적인 면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하위 4요인에서 부하량이 높은 상위 3문항을 추출하여 12문항을 

구성하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2로 나타난 Kim(2012)의 OBQ-12를 사용하였다(Lee, 2015).

2요인 자아 존중감 척도 (Two-factor Self-Esteem Scale)

개인주의적 요인은 개인으로써 자기의 독특성과 우월성, 자기표현의 유능성 및 외적 제약으로의 자유로움이 개인주의적 

자아 존중감의 근거가 되고 개인이 가진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집단주의적 요인은 집단문화에서 자기 억제, 상황적응, 대

인관계의 조화 유지가 자아 존중감의 근거가 된다(Cho, 2003).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 존중감 척도의 두 가지 하위요인은 

개인주의적 요인 · 집단주의적 요인이며, 각 6문항(1~6, 7~12)으로 구성되어 문화적 편향을 최소화한 척도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전체 .79(개인주의적 요인 .73 집단주의적 요인 .71)로 나타났다(Han et al., 2007).

성격5요인 척도(big five Scales)

성격을 알아보는 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검사는 Coasta et al.(1992)가 개발한 NEO-PI-R을 한국판으로 수정

한 NEO인성검사(Min, 1998)와 Goldberg(1999)의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로 정서적 민감성, 외향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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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5가지 요인이 포함되며 각 척도의 6개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2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 외에도 일반적 특성, 강박신념, 자아 존중감까지 많은 문항에 응답해야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문항의 설문지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성격5요인 측정을 위해 IPIP를 Yoo et al.(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개인의 성격을 신경증,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의 5가지 요인으로 측정하여 각 하위척도 당 10문항(일부 역채점 문항 포함)

으로 구성되어 총 50문항에 답하게 되어 있으며, 각 요인 당 총점 범위는 10∼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요인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료 분석 방법

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에 앞서 연구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온열질환 증상 경험에 대한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주요 가설인 건설노동자의 온열질환 증상 경험 유무와 강박신념, 자아 

존중감, 성격의 심리적 특성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설 노동자

의 온열질환 증상 경험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심리적 변인과 그 외의 심리적 변인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온열질환 경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Fig. 2). 연구대상자의 연령

별 분포는 20대 14명(6.5%), 30대 23명(10.6%), 40대 56명(25.8%), 50대 70명(32.3%), 60대 48명(22.1%), 70대 6명(2.8%)

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210명(96.8%), 여성 7명(3.2명)이고, 출생국가는 한국 214명(98.6%), 중국 3명(1.4%)이다. 주로 

일하는 장소는 “실외” 137명(61.8%)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주 사업장” 67명(30.9%), “고객의 사업장” 8명(3.7%), “기타” 

4명(1.8%). “자동차 등 교통수단” 3명(1.4%) 순으로 나타났다. 

Fig.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scriptive statistics 

전체 217명 중 온열질환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대조집단은 138명(63.6%)이고, 온열질환 증상을 경험한 집단

은 79명(36.4%)이었다. 온열질환 증상 경험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5명(6.3%), 30대 13명(16.5%), 40대 23명(29.1%), 50

대 19명(24.1%), 60대 16명(20.3%), 70대 3명(3.8%)로 나타났다. 장소별 발생은 “직장의 실외” 35명 (44.3%), “야외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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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40.5%)으로 실외에서 “직장 실내” 4명(5.1%), “건물 실내” 2명(2.5%)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은 단일증상으로 “피곤함” 13명(16.45%), “어지러움” 8명(10.12%), “두통” 7명(8.86%) 순으로 많이 느꼈고, 중

복증상으로는 “탈수, 두통” 6명(7.59%), “어지러움, 피곤함” 5명(6.32%), “두통, 어지러움” 4명(5.06%), “두통, 어지러움, 

피곤함” 3명(3.79%), “탈수, 두통, 어지러움” 3명(3.79%)의 증상을 느낀 것으로 응답했다. 온열질환 증상 발생 후 조치는 

“서늘한 장소로 이동 및 휴식” 35명(44.3%), “수분 섭취” 18명(22.7%), “수분 섭취 후 서늘한 장소로 이동” 17명(21.5%)의 

응답이 많았다. “온열질환 증상을 경험한 날의 최고 온도”를 기억하는 응답자는 35명(44.3%)이고, 이 중 9명(25.7%)은 3

5℃, 8명(22.8%)은 34℃, 6명(17.1%)은 37℃의 온도에서 온열질환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온열질환 증상 경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심리적 특성 비교를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온열질환 증상 경험집단과 대조집단 간의 심리적 특성 차이 검증을 위하여 온열질환 증상 경험 “있음”을 종속변인으로 강

박신념설문의 하위적도인 “완벽주의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고의 중요성과 사고의 통제”, “책임감”, “위협의 

과대평가” 변인, 자아 존중감의 하위 척도인 “개인주의적”, “집단주의적” 변인, 성격 척도의 하위변인인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로지스틱 회귀분석에는 Cox와 Snell R-제곱 보다는 Nagelkerke R-제곱이 좀 더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분석 결과 대

략 설명력은 0.079 = 7.9%로 나왔다. Hosmer와 Leneshow적합도 검정 결과는 유의확률이 .251으로 나타났다. Hosmer와 

Leneshow적합도 검정에서는 p값이 0.05보다 크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0.05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으므로, 모형

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0.5이상으로 판단되면, 종속변수가 발생한다고 예측하는 게 

로지스틱 회귀분석인데, 분류정확도가 65.9%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Table 1. Logistic regression results

 B  S.E. Wald 유의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완벽주의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071 .055 1.662 .197 .931 .836 1.038

사고의 중요성과 사고의 통제 .031 .046 .463 .496 1.032 .943 1.128

책임감 .154 .059 6.954 .008 1.167 1.040 1.309

위협의 과대평가 -.045 .052 .774 .379 .956 .863 1.057

개인으로써의 자아 존중감 .084 .067 1.552 .213 1.087 .953 1.240

집단에서의 자아 존중감 -.154 .069 4.937 .026 .857 .748 .982

외향성 -.005 .043 .014 .905 .995 .914 1.083

개방성 .000 .043 .000 .995 1.000 .919 1.087

친화성 -.052 .052 .995 .319 .950 .858 1.051

성실성 .042 .047 .806 .369 1.043 .952 1.142

상수항 .058 1.615 .001 .971 1.060

주1) 분류정확성 : 65.9%, 모형의 카이제곱 : 10.199, 자유도 : 8, 유의확률 : .251

주2) -2 Log우도 : 271.709, Cox & Snell의 R-제곱 : 0.58, Nagelkerke R-제곱 : .79

주3) Hosmer & Lemeshow검정의 카이제곱 : 10.199, 자유도 : 8, 유의확률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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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책임감과 집단에서의 자아 존중감이 0.05 미만으로 나타나, 온열질환 증상 경험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0이 기준인 회귀분석과는 달리, Exp(B)가 1 초과인 경우는 정(+)의 영향, Exp(B)가 1 미

만인 경우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Exp(B)=1.125인 책임감은 온열질환 증상 경험에 정(+)의 영향 

Exp(B)=0.857인 집단에서의 자아 존중감이 온열질환 증상 경험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온열질환 증상 경험과 심리적 변인의 영향관계 상관분석 결과 

건설 노동자의 온열질환 증상 경험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심리적 변인과 그 외의 변인과의 영향관계를 파

악하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완벽주의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책임감”, “친화성”은 “성실성 ”, 

“개인으로써의 자아 존중감”은 “집단에서의 자아 존중감”, “위협의 과대평가”는 “사고의 중요성과 사고의 통제” 순으로 큰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641~.602). 반면, 강박신념 중 “완벽주의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고의 중요성과 

사고의 통제”는 성격의 하위척도인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과 “위협의 과대평가”는 “개방성”, “친화성”과 “집단에서

의 자아 존중감”과 “개방성”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1 2 3 4 5 6 7 8 9 10

  1.완벽주의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

  2.사고의 중요성과 사고의 통제 .563** 1

  3.책임감 .641** .423** 1

  4.위협의 과대평가 .543** .602** .476** 1

  5.개인으로써의 자아 존중감 .399** .241** .406** .216** 1

  6.집단에서의 자아 존중감 .326** .215** .455** .279** .609** 1

  7.외향성 -.054 -.073 .024 -.141* .284** .137* 1

  8.개방성 .103 -.007 .142* -.006 .237** .088 .381** 1

  9.친화성 .115 .044 .204** .001 .252** .261** .589** .444** 1

10.성실성 .217** .149* .324** .150* .331** .413** .351** .327** .628**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결 론

본 연구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의 피해와 연관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온열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을 포함한 요인 10개를 선정하였으며, 온열질환에 취약하다고 보고되고 있는 실외 작업장에서 근무하며, 40~50

대의 연령대의 남성이 많은 집단인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은 과반수가 40~50대의 연령으로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

난 남성이었으며, 실외에서 주로 작업하는 노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6.4%가 온열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인구10만 명당 25.6명(0.02%)과 지역별 가장 높은 유병률을 나타낸 정선군의 202.5명(0.2%, 2015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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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공단 빅 데이터 활용 분석 결과)보다 매우 높은 수치로 온열질환 증상을 경험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에 취약한 건설노동자의 작업 환경적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지며, 온열질환의 증상을 의사의 진찰로 확인되는 

타각증상(소견)과 폭염에 해당하는 온도에서 작업 후 어지러움, 피곤함, 두통 등의 온열질환에 대한 자각증상과의 격차를 나

타내주고 있다. 자각증상은 병의 예후와 진단에 중요한 정보가 되며, 이를 간과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작업 환경의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중요하겠다. 

둘째, 건설노동자의 온열질환 증상 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은 책임감이 1증가할 때마다 온열질환 경험이 

1.16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강박 신념에서의 책임감은 인지적 신념으로 역기능을 발휘할 수 있

다고 보는 관점인데, 폭염으로 인한 고온의 환경에서도 휴식을 취하기보다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높은 책임의식으

로 인해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집단에서의 자아 존중감이 1증가할 때마다 온열질환 증상의 경험

이 0.857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서의 자아 존중감은 집단문화에서 자신을 억제하며 상황에 적응을 잘한다고 

믿는 개념이다. 사람의 내적 특성은 개인의 고유하여 변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으나, 그 특성을 조절함에 있어 상황에 영

향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는 동조실험이 있으며, 동양권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상황적 압력에 스스로의 행

동이나 느낌을 바꾸기도 하는 특징과 연관하여 집단에서의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의 조화를 추구하기 때

문에 온열질환의 증상이 자각되더라도 이를 온열질환으로 인식하기보다 억제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온열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과 그 외 기질과의 상관관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완벽주의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책임감”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과도한 염려와 불안감을 높이게 되어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지각된 통제감은 걱정의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Oh, 

et al., 2011)을 미쳐 책임감을 더욱 높이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책임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서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고의 중요성과 사고의 통제”와 “위협의 과대평가”의 사고를 과도하게 통제하려함이 불안

과 강박에 영향을 미치는 침투사고의 핵심 증상으로 위협에 대하여 과대하게 평가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 “개인으로써의 자아 존중감”과 “집단에서의 자아 존중감”의 높은 상관관계는 자아 존중감이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로 상황과 관계없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확고한 긍정적인 자아평가로써 개인으로써의 자신을 믿는 사람이 집단에서도 상

황에 적응하고 대인관계를 잘 맺는다고 스스로 믿고 있음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친화성”과 “성실성”의 높은 상

관관계는 사회적 적응과 타인에 대한 공동체적 속성을 나타내는 친화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내며 규준이나 규칙을 

준수하게 되는 성실성을 높이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타인에 대한 이타심, 애정과 신뢰를 추구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완벽주의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고의 중요성과 사고의 통제”는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과 낮은 

상관을 보이는데 이는 상상력과 다양성의 욕구를 포함한 개방성, 다른 사람과의 사교의 개념인 외향성, 타인에게 협조적인 

태도의 친화성에 사고의 통제와 완벽주의의 특징인 유연하지 못한 사고를 하는 특징으로 인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협의 과대평가”와 “개방성”, “친화성”의 낮은 상관관계도 비슷한 맥락으로 개인의 심리 및 경험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갖추는데 위협을 과대평가함에 따라 다양함을 받아들이는데 거부적이게 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집단에서의 자아 존중감”과 “개방성”의 낮은 상관관계는 다양성에 대한 욕구와 고정관념을 타파하려는 성격을 

포함하는 개방성이 집단 내에서 상황적응을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를 억제하기보다 모험심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의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으로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폭염에 취약한 대상인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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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신념, 자아 존중감, 성격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 기초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재난 피해자를 다루긴 하였

으나,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하여는 직접적 평가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 자료는 폭염으로 취약한 대상의 심리적 특성

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개입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염은 실외에서 많이 발생하며, 단순노무자의 직업을 가

진 사람들에 많이 발생하는 바,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있다. 따라서 건설노동자 외에

도 실외에서 근무하는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진단된 온열질환자가 아닌 증상을 

경험한 대상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분석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정보가 개인정보로 보호되므로 정보 취득이 불가한 것에 기

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선별된 심리검사 척도를 활용하여 개인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있

어 인구사회학적 ·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개인의 심리적 특성 또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요인이므로 당사자들의 경

험을 분석하고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사례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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